
AI가 같은 실수를 네 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344개로 잠갔습니다.
지금 직원 26명이 매일 씁니다.

업무 생산성 개선을 위한 A I  활용

연 매출 100억대 · 직원 26명 제조·유통 중소기업

은행 23년 : 국내 시중은행(1993~2004) · 외국계 은행 한국법인 A(2004~2012) · 외국계 은행 한

국법인 B(2012~2015), 기업금융 거래서비스 본부 이사

Claude Code 기반 · 개발자 0명 · 외주 0원
4 1,282 344 26

개월 번의 지시 개 검사 명이 매일



① 어떤 상황이었나

20년이 한 사람 머릿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배우기 어려운 회계 프로그램

세무사 사무실과 자료를 주고받는 관례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쓰게 되는 프

로그램. 거래마다 분개를 쳐야 하고, 거

래처·품목·계정과목 코드가 회사마다 다

릅니다. 만드는 쪽도 자동화를 많이 해

왔지만 성격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

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깁니다

힘들게 배운 분이 그 일의 유일한 사람

이 됩니다. 업무 규칙이 문서가 아니라

머릿속에 20년치 쌓였습니다. 퇴사하자

회사가 멈출 뻔했습니다. 그분들 잘못

이 아니라 구조 문제였습니다.

직원 26명 중 책상은 6명

나머지는 현장에서 기계를 만집니다.

업무용 이메일도, 사내 메신저도 없고

연락은 전부 카카오톡입니다. 대표님도

카톡 말고는 거의 안 쓰십니다.

외주 견적은 수천만 원.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전산화를 포기하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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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나

돌아보니 같은 일이었습니다

기획부
제도와 규칙을 설계

영업점
현장이 실제로 도는 법

인터넷뱅킹팀
일반 고객의 디지털 창구

신사업추진팀
없던 것을 만드는 일

기업 인터넷뱅킹

기업금융 거래서비스
본부 이사(임원)
기업의 돈과 서류가

흐르는 길을 설계

은행에서 다루던 것

기업의 주문·결제·입출금·서류가
어떤 순서로 흐르는가

대기업에는 그 길을 깔아 주는 은행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번에 만든 것

중소기업의 주문 → 출고 →
전표 → 통장 → 장부

중소기업에는 그 길이 없습니다. 그래

서 사람이 손으로 메우고, 그 사람이 나

가면 길이 끊깁니다.

23년이 가르친 것

예외를 빠짐없이 적는 법

제가 한 일은 코드가 아니라 현업의 요

구를 개발자가 알아들을 말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금융은 예외 하나를 빠

뜨리면 사고가 나는 동네라 그걸 지독

하게 배웁니다.

2004년 제가 다니던 은행과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이 합쳐졌지만 전산은 끝내 합치지 못했습니다. 한쪽은 한국에, 한쪽은

해외 지역본부에 있었고 규제 때문에 듀얼 체제로 갔습니다.

이번 회사도 두 회사를 같이 씁니다. 합치려 들지 않고 "어느 회사 것인지"를 한 번도 안 틀리게 만드는 것. 22년 전의 답

이 그대로 답이었습니다. 3



② 어떻게 했나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라 규칙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일하는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넉 달간 1,282번 주고

받으며.

AI에게 지시하는 일은 개발자에게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일과 똑같았습니다. 다만 AI는 몇 번을 다시 물어도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도구

Claude Code를 중심에

설계 단계와 새 기능은 Claude Cowork·

채팅과 상의하고, 필요할 때 결과물을

ChatGPT에 검증시켰습니다.

역할 분담

로직과 화면을 갈랐다

업무 로직은 코딩 에이전트가, 화면·디

자인은 다른 도구가 맡고 서로 침범하

지 못하게 규칙을 걸었습니다. 화면을

고치다 어렵게 확정한 규칙이 조용히

바뀌면 안 되니까요.

문턱

설치할 것이 없다

현장 직원도 씁니다. 카톡에서 링크를

눌러 들어오면 끝입니다. 인터넷을 안

쓰는 분들을 쓰게 하려면 기능보다 들

어오는 문턱이 먼저였습니다.

2026년 5월
첫 지시. "한 가지만 해 봐라"

8월 초
실제 업무에 투입. 첫날 사고 7건

지금
화면 58개 · 직원 26명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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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나만의 방식

사고가 날 때마다 규칙을 하나씩 잠갔습니다

원칙 1

"고쳤냐"가 아니라 "몇 곳이냐"

AI는 신고받은 자리만 고칩니다. 같은 사고가 네 번 재발하고서야

알았습니다.

→ "같은 자리 N곳 전부 고쳤고 남은 곳 0"으로 보고받습니다.

원칙 2

말이 아니라 검사로 받는다

"주의하겠습니다"는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고칠 때마다 되돌리

면 배포가 멈추는 검사를 같이 만들게 했습니다.

→ 검사 158개 → 344개, 관문 11단계.

원칙 3

판단은 사람, 전수조사는 AI

AI는 애매하면 그럴듯한 값을 채웁니다. 그게 사고의 뿌리였습니

다.

→ "후보가 둘 이상이면 고르지 마라. 빈칸으로 두고 사람에게 물

어라."

원칙 4

'빠른 길'을 금지한다

AI는 지름길을 잘 찾고, 그게 임시방편으로 쌓이면 무너집니다.

→ "서열과 충돌하는 빠른 방법이 떠오르면 그게 바로 우회다. 멈

춰라."

실제 장면. 주문이 가끔 사라졌습니다. "보냈습니다"를 서버 확인 전에 띄운 탓이었습니다. 기다리게 고쳤더니 다음 날 주

문이 두 개씩 들어왔습니다. 2~3초 동안 화면이 조용하니 한 번 더 누른 것입니다.

→ 사람을 기다리게 만드는 변경을 했으면, 기다리는 동안의 화면을 같이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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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무엇이 바뀌었나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무엇을 그 전 지금

주문 1건 받아 적고 → 엑셀 → 회계 입력 (손으로 3번) 한 번 입력하면 회계에 올릴 파일까지 자동

거래처·품목 코드 손으로 찾아 맞춤 자동. 애매하면 빈칸으로 두고 사람에게 물음

명세표·공문 양식 띄워 한 건씩 버튼 한 번

통장 정리 눈으로 보며 분류 올리면 수금·경비·지급 세 갈래로

담당자 부재 그 일이 멈춤 누구나, 어느 PC에서나

업무 규칙 사람 머릿속 (20년치) 문서 + 자동 검사 344개

개발 비용 외주 견적 수천만 원 AI 구독료

넉 달 · 화면 58개 · 사용자 26명 · 개발자 0명 · 외주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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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른 사람도 따라 할 수 있나

바뀌는 건 맨 아래 하나뿐입니다

회사마다 다름, AI에게 가르친다

공통, 표준화된다

여기만 갈아 끼운다

현장이 일하는 방식

업무 규칙 · 검사 · 관문

장부로 내보내기

그 회사가 쓰는 것 붙이는 방법

세무사와 연계된 그 회계 프

로그램

그 양식대로 파일을 만들어 올린다 (우리

방식)

다른 ERP·회계 프로그램 내보내는 부분만 그 양식에 맞춰 새로 만

든다

아무것도 안 쓴다 자체 장부로 쓰고, 나중에 도입하면 그때

붙인다

소상공인·1인 사업자는 더 쉽습니다

규칙이 단순하니 순서만 따라오면 됩니다.

중소기업이 AI로 못 만드는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지시하는 법'입니다.

이 일은 개발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 예외를 아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20년 근속 직원이 나가

면서 회사가 멈출 뻔했지만 이제는 누가 나가도 회사가 돌아갑니다

지금 손으로 하는 일 중 가장 자주, 가장 오래 걸리는 것 하나를

고른다

1

그 일을 말로 끝까지 설명한다. 예외까지 포함해서2

AI가 애매해하면 빈칸으로 두게 한다. 추측해 채우게 두지 않는

다
3

틀릴 때마다 "다시는 안 생기게 검사로 만들어라"고 시킨다4

그 검사가 쌓인 것이 곧 그 가게의 시스템이 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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